
대표전화(062)222-8111 제21563호 1판 kwangju.co.kr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우암학원 창학 70주년우암학원 창학 70주년

음력 6월24일1952년4월20일창사 69 2021년8월2일월요일

흙수저창업 재산사회환원…호남자존심키우는부자들
담양출신김범수카카오의장 완도출신김봉진배달의민족의장

유망스타트업키우고기업가정신실천…한국형창업신화의주역

김범수의장 김봉진의장

담양출신의카카오김범수(55) 의장이국내순

자산부자1위에올랐다.

완도출신으로모바일앱 배달의민족을창업한

김봉진(46) 의장역시김범수의장과함께재산의

절반이상을기부하기로약속하면서호남출신의이

들기업인이 한국형창업신화의주역으로떠오르

고있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향토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옛명성을잃어가는와중에지역출신젊은창

업부자들이 기업가정신을실천한다는소식에지

역민들의관심이뜨겁다.

블룸버그통신은지난29일(현지시간)김범수카

카오 의장 순자산은 134억달러(약 15조4000억

원)으로국내1위에올랐다고보도했다.

카카오주가는올해에만91%급등했으며,김의

장은주가고공행진에힘입어올해들어서만재산

을60억달러(약6조9000억원)이상불렸다.

자수성가한기업인인김의장이수십년동안한

국경제를지배해온재벌총수와그들의2~3세들을

부자랭킹에서모두제쳤다는사실에블룸버그통신

은주목했다.

김의장은어린시절여덟가족이단칸방에살았

을정도의 흙수저로잘알려져있다.

서울대산업공학과를졸업하고 한게임을창업

했던그는지난 2006년카카오의전신 아이위랩

을세우고4년뒤카카오톡메신저를출시해 국민

메신저로키워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를 넘어 결제, 금융, 게

임, 차량호출등으로사업영역을넓히면서코로나

19비대면시대속폭발적인성장을했다.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네번째로많으며,카카오자회사들은잇단기업

공개(IPO)를단행하고있다.

김범수의장과함께국내 1위배달앱 배달의민

족을창업한김봉진㈜우아한형제들의장은새로

운기업가상으로꼽히고있다.

완도군소안면의한작은섬구도에서태어난김

의장은 2010년 자본금 3000만원으로㈜우아한형

제들을 창업해 기업 가치를 약 4조7000억원으로

성장시킨한국스타트업계의신화적인물이다.

지난 6월에는 자신의 고향 완도의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태블릿PC를 나눠주는 우아한 기부를

하기도했다.

김의장은올해 완도군민의상 수상자에선정

되면서장보고장학재단을통해중고생1838명에게

태블릿PC를한대씩나눠줬다.

김의장은 고향인완도군민의상을받게된것

을무한한영광으로생각한다며 학생들이훌륭한

인재로성장해완도발전에도움이됐으면좋겠다

는생각으로태블릿PC를선물하게됐다고소감을

전했다.

김범수, 김봉진의장은재산의절반이상을기부

하는 더 기빙 플레지에 참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더기빙플레지는워런버핏버크셔해서웨이회

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부부가

2010년 함께설립한자선단체다. 10억 달러(약 1

조 원)가넘는재산을보유해야가입대상이되고

그재산의절반이상을기부해야회원이된다.

이들자수성가형기업가들은막대한재산을물려

받거나지위가세습된 재벌들과는차별화된길을

걷고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서오로지기술력을바탕으

로성공모델을만들고, 이를통해축적한부를과

감하게사회에환원하는 선한영향력을실행하고

있다.

CJ에서콘텐츠산업육성을담당했던탁용석광

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발전속에서상속부자가절대적우위를점해

왔지만새로운산업패러다임을맞아창업부자가

두각을드러내는미국형산업환경을많이닮아가

고있다며 광주에는최근인공지능(AI) 기술을

지닌기업을 100번째유치하는등 200여 개소프

트웨어기업이활동하고있다. 전남대동아리에서

출발해전세계적인기게임을탄생시킨 사우스포

게임즈와창업4년경력에연매출10억원을넘긴

드론산업스타트업 ㈜호그린에어등호남출신기

술창업가들이촉망받고있는사실이반갑다고말

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전남 집중호우피해

복구비1625억확정

지난달5일부터8일까지이어진집중호우피해복

구를위한전남도총복구액1625억원의복구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에서 최종 반영됐

다.지난집중호우당시전남남해안을중심으로많

은비가내려해남535㎜, 장흥469㎜, 진도458㎜

의강진362㎜의기록적인강수량을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는 304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피해가심한해남,강진,장흥등3개군

과진도군의진도읍,군내면, 고군면, 지산면등4

개읍면은지난 7월 22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

됐다.이례적으로재난종료일로부터13일만에신

속하게지정됐으며,전남도와중앙정부,정치권이

협업해이뤄낸성과다.

지역별 복구사업비는 해남 605억원, 강진 226

억원, 장흥 200억원, 진도 269억원, 기타시군이

325억원등총1625억원이다.전국시도총복구

액1804억원의90%에해당한다.특별재난지역으

로선포된4개군에는235억원(장흥13억원,강진

24억원,해남129억원,진도69억원)의국비가추

가지원돼지방비부담이경감됐다.

전남도는집중호우로인명, 주택, 농어업분야

피해를 본 지역주민 2만4000여명에게는 조속한

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315억원을 신속히

지원할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

여서정도마동메달…부녀올림픽메달 감동

1일오후일본아리아케체조경기장에서열린도쿄올림픽기계체조여자도마결승전.한국여서정이연기를마친뒤환하게웃고있다. /연합뉴스

올림픽여자체조사상첫메달

아버지여홍철애틀랜타서銀

도마공주 여서정(19 수원시

청)이한국스포츠사상첫 부녀

(父女) 올림픽메달리스트 기록

을작성했다.

여서정은1일일본도쿄아리아

케체조경기장에서열린2020도

쿄올림픽여자기계체조도마결선에서1, 2차시

기평균14.733점으로동메달을목에걸었다.

<관련기사7 11 18 19면>

우리나라올림픽여자체조사상처음기록된메

달이다.또한지난1996년애틀랜타대회이후25

년만에대를이은역사적인메달이기도하다.

여서정의아버지는광주출신의여홍철(50) 경

희대 교수다. 그는 애틀랜타 대회에서 착지 실수

로아쉽게 금메달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체조 사

상첫올림픽은메달을만든 도마황제다.

25년이지나딸이올림픽도마결승무대에섰

다.여서정은예선에서1, 2차시기평균14.800점

을기록하며전체 5위로 8명이겨루는결선에진

출했다.

여서정은1차시기에서난도6.2의연기를선택

했다. 자신의이름을딴고난도기술을뛰었던아

빠의뒤를이어만든기술 여서정이여서정의승

부수였다.

여서정은 아버지가 만들었던 여2(양손으로

도마를짚은뒤두바퀴반을비틀어내리는900도

회전기술) 보다반바퀴를덜도는난도높은720

도회전기술이다.

수행점수 9.133점을 보탠 여서정은 안정적인

착지로15.333의가장높은점수를만들었다.

2차 시기에서도 아빠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나왔다. 하필 착지에서 실수가 나왔다. 애틀랜타

올림픽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여홍철은 당시 2차

시기에서결정적인착지실수를하면서은메달에

만족해야했다.

난도 5.400을연기한여서정은세걸음이나뒤

로무르면서14.133에만족해야했다.

1, 2차시기평균14.733으로연기를끝낸여서

정은가슴졸이며남은3명의연기를지켜봤다.

그리고 8명의연기가모두끝난뒤에도그대로

여서정의이름이3위를지키면서 부녀올림픽메

달리스트 가탄생했다.

이날KBS해설위원으로딸의연기를지켜봤던

여홍철교수는마지막선수의최종점수가나오는

순간뜨거운함성을지르며 아빠의마음을보여

줬다.

한편한국체조는1988년박종훈의도마동메달

을시작으로2016년리우대회까지금메달1개,은

메달4개,동메달4개등9개의메달을획득했다.

여서정은이날여자선수최초이자10번째메달

을기록했다. 한국 체조의 유일한 금메달은 광주

출신의양학선(29 수원시청)이2012년런던대회

도마에서만들었다.

한편 도쿄올림픽여자양궁3관왕안산을비롯

한양궁대표팀이이날귀국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